
염산 누출사고 초동대응 “엉망”
상주시, 첫 신고 묵살 드러나 … 사고발생 후 3시간 뒤 대응

경북 상주시가 염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첫 주민 신고를 신속히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묵살한 것이

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.

불과 4개월 전에 일어난 구미 불산(불화수소산: Hydrogen Fluoride) 누출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긴급상황

발생 때 체계적으로 벌여야 할 초기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.

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, 사고가 발생한

1월12일 상주시가 염산 누출 신고를 최초

접수한 시간은 오전 10시40분께이다.

사고현장인 웅진폴리실리콘(청리면 마공

리)에서 600ｍ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주

민 김모(55)씨가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

을 목격하고 청리면사무소에 신고했다. 이

어 김씨는 2분 뒤 상주시에도 사고 사실을

알렸다.

그러나 2번 모두 사고내용을 소방서 및

경찰서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지 않은 것으

로 드러났다.

청리면사무소 관계자는 “우리 임무는 사고 사실을 시청에 알리는 것 뿐”이라며 “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뒤

시청 총무과, 당직실, 재난종합상황실 등 3곳으로 팩스만 보냈다”고 말했다.

상주시 정만복 부시장은 “오전 10시42분에 신고가 들어 온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”고 언급했고, 상주시 재

난과 관계자는 “염산 누출 사실은 당일 오전 11시11분께 소방서에서 연락받아 처음 알았다”고 말했다.

염산, 불산, 황산, 질산 등 맹독성 화학물질을 대량 보관하고 있는 까닭에 상주시가 정기 지도·점검까지 하

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은 엉망이었다.

때문에 소방서(오전 10시45분)와 경찰(오전 11시1분) 등으로 사고상황을 전파한 것은 시청이 아닌 청리면사

무소에 첫 신고를 한 주민 김씨였고,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초동대응에 들어간 것은 오전 11시8분께였다.

여기에 사고기업인 웅진폴리실리콘은 염산 누출 사실을 3시간 넘게 숨겼고, 상주시 또한 주민 신고에 제대

로 대처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난 뒤 3시간30여분이 지나서야 초기대응에 들어갔다.

대구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“구미 불산 누출사고 때도 공무원들이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큰

피해가 발생했다”며 “염산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상주시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의

경각심을 벌써 잊은 듯 하다”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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